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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present study was undertaken to determine whether the ethanol extact of Citri Pericarpium 

(CP, Pericarp of Citrus unshiu Markovich, Rutaceae) is effective against atopic dermatitis according to it's 

storage period.

Methods : To evaluate antiallergic effect of CP and OCP (Old Citri Pericarpium) evaluated in vivo their 

inhibitory effects against passive cutaenous anaphylaxis (PCA) reaction induced by IgE-antigen complex and 

scratching behaviors by compound 48/80. The Anti-atopic effects were measured by contact dermatitis, prurient 

animal model and PCA reaction. Contact dermatitis in mice as a model of the Type IV reaction caused by 

Oxazolone. 

Results : The results showed that anti-pruritus effects, analgesic effects of CP was depends on its hesperetin 

contents. And It also showed that keep longer in storage appeared to be higher in hesperetin contents. 

Both CP and  OCP(Old CP) have a dose-dependent analgesic action in acetic acid induced writhing syndrome. 

OCP Potently inhibited PCA reaction in mice, although OCP weakly inhibited in long term contact dermatitis 

model in mice.

Conclusions :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roportional to the storage period, Citri Pericarpium possesses 

analgesic effects and anti-allergic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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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2)

陳皮는 운향과(Rutaceae)에 속한 상록 소교목인 귤 (Cirus 

unshiu Markovich) 및 같은 속 근연식물의 성숙한 과실의 

열매껍질을 건조한 것으로 한, 중, 일 3개국에서는 전통적으

로 소화불량, 식욕부진, 거담작용으로 기관지염 및 기침에 쓰

인다. 또한 건위약 으로서 위장 평활근 이완, 위액분비 촉진, 

동맥경화 예방, 항알레르기 효과, 항위궤양 작용, 이담, 심장

에 대한 작용, 혈관투과성 억제, 항산화작용에 대한 약리작용

이 알려져 있다1). 진피의 주요함유성분인 hesperidin의 함유

량이 4% 이상으로 대한약전2)에 기재되어 있으며 hesperidin 

의 약리작용으로는 lipase 활성, 항궤양치료효과3), 항알레르

기작용4),혈압저하효과, 항바이러스작용, 소염작용5) 등이 보고

된 바 있다. 진피분말이 일본 삼나무에 의한 계절성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의 호염기구로 부터의 histamine 분비를 억제하

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flavonoid 인 hesperetin 과 

nobeletin 이 비만세포의 탈과립을 억제하는 기전에 의한 것

으로 밝혀졌다6). 한편, 진피는 본초학적인 측면에서‘육진팔

신약’가운데 육진약(六陳藥)에 속하는 약재로 오래 묵힐수록 

좋은 약재로 알려져 있다7). 육진약이란 낭독(狼毒), 지실(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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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 진피(陳皮), 반하(半夏), 마황(麻黃), 오수유(吳茱萸) 으로

서 오래 보관하면 보관할수록 약효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약들이다. 주로 독성이 강하거나(낭독, 반하, 마황) 운향과식

물(지실, 진피, 오수유)로 구성되어 전해져 온다. 약재의 품질

은 관능적 기준과 이화학적 기준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관능

적 기준으로는 조각이 크고 색이 선명하고 질이 부드러우며 

과피의 기름점이 많아 냄새가 진하며 될 수 있는 한 백색의 

내피가 적은 것이 좋다8). 또는 진피를 오래저장하면 홍색이 

적갈색으로 변하는데 효능은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9). 

진피(陳皮) 이화학적인 기준으로는 현행공정서의 기준을 따

르면 건조감량이 13.5%이하, 회분이 4.0%이하, hesperidin 

함량이 4.0%이상으로 중금속 30ppm 이하, 잔류농약은 검출

되지 않아야 적합판정을 받는다. 진피의 hesperidin 함량을 

수확직후와 보관기간 1~3년을 거친 후를 비교한 결과 수확직

후의 hesperidin 의 함량이 4.40%이던 것이 1년 후에는 

3.40%, 2년 후에는 3.02% 그리고 3년 후에는 2.65%로 보관

기간에 비례하게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따라서 보관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정서에서 정한 기준에 부적합 하게 된

다. 즉, 진피는 오래저장하면 좋다는 전통적인 관능적 품질기

준과 이화학적인 기준이 배치되게 된다. 한편, 국내에서 생산

되는 진피의 경우 식품가공공장에서 부산물로 수거되는 경우

가 많은데 거피하는 과정에 따라 hesperidin 함량의 차이가 

날 수 있다. 즉, 식품공장에서 증숙을 거치면서 귤껍질을 벗

긴 경우 건조감량에서 부적합판정이 나지만 진피의 내피가 증

숙과정으로 제거되었기 때문에 hesperidin의 함량은 상대적

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0). 종합해보면 진피의 효

능은 진피의 내피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에 달린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러한 방편으로 약재를 오래 보관하는 것으로 사

료되어 저장기간을 달리한 진피의 효능을 검토하고자 선행실

험으로 알려진 진피의 항알러지 효능으로 비교 하였다. 

아토피는 면역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급성병변의 경우 

2형 보조 T(Th-2)세포 반응에 의한 IL-4, 5, 10의 증가, 1

형 보조 T(Th-1)세포에서 분비되는 interferon(IFN-γ)의 

감소, 비만세포의 증가 등이 병의 발생과 상관있으며, 이후 

IL-12에 의해 Th-1세포 반응이 활성화되어 병변의 만성화

가 진행 된다11). 아토피피부염에서 IFN-γ와 IL-2를 투여하

였을 때 피부염이 호전되었다는 보고는 Th-1/Th-2 불균형

이 아토피피부염의 병인에 중요함을 제시해준다12,13). 아토피

피부염의 다른 기전으로 산화적 손상(oxidative damage)을 

고려할 수 있다. 급성으로 악화된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정

상인에 비해 산화 표지자 들이 증가되어 있음이 밝혀졌고, 이

는 치료에 반응하여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14,15). 또한 중증

의 아토피피부염에서 각질층의 산화적 단백 손상(oxidative 

protein damage)에 의한 카르보닐 성분(carbonyl moiety)의 

증가 및 불포화 지방산 산화에 의한 알데하이드의 생성은 산

화작용이 표피 장벽의 손상과 수분 손실을 유발하여 아토피피

부염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16). 반면에 아토피 

피부염환자에서 병변이 발생하지 않은 곳은 체내의 항산화제

인 α-tocopherol이 증가하여 산화적 손상을 억제하였고17), 

이를 복용하였을 때 투여량에 비례하여 병변부위의 아토피 피

부염의 임상증상이 호전되었다는 보고도 있다18).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산화적 손상이 아토피 피부염의 병태생리에 중

요한 역할을 하며, 항산화 물질의 투여가 아토피 피부염을 호

전시킬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저장기간을 달리한 약

재의 항산화력을 평가하고 이에 따르는 항알러지 효능을 지표

로 실험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1) 약재 
본 실험에 사용한 陳皮(CP), 묵은陳皮(OCP)는 대구약령시

에서 구입하여 대구한의대학교 본초학교실에서 검정 받은 뒤 

사용하였다. 포장지에 기재된 포장일자에 비추어 CP는 포장

된지 2년 OCP는 포장된지 10년된 陳皮를 사용하였다. 외견

상의 차이로는 CP는 겉껍질은 황적색을 속껍질은 흰색을 띄

었고 OCP는 겉은 흑갈색과 속은 연한 갈색을 띄었다.  

2) 동물
실험동물은 (주)오리엔트에서 구입한 4주령 ICR 마우스와 

7주령 BALB/c 마우스를  clean cage에서 1주간 순응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물과 고형사료(오리엔트)는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고 온도(23±2℃), 습도(55±10%) 및 명암주

기 (12시간)는 자동으로 조절되도록 하였다. 

3) 시약 및 기기
실험에 사용되어진 시약은  fetal bovine serum, 

dinitrophenol-human serum albumin (DNP-HSA), 

compound 48/80, Evans Blue 은 Sigma Chem. Co. (St. 

Louis, MO, U.S.A.).등을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되어진 

기기로는 Rotary Evaporator (Eyela, Japan), 

Microscopy(Olympus Imaging , USA), Microtome 

RM2145 (LEICA, Germany)등을 사용하였다. 

2. 방법

1) 陳皮 에탄올 추출물제조
陳皮(CP), 묵은陳皮(OCP) 각 500g을 80% 에탄올 2L 와 

함께 2시간씩 2회 추출한 후 여과지로 여과하여 진공회전증

발농축기(rotary vacuum evaporator)에서 감압 농축한 다음 

동결 건조하였으며 이때 수율은 각각 10.5%, 9.2% 이었다.  

2) 흡수스펙트럼 분석
보관기간에 따른 陳皮의 색도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각각 

데시케이터에서 24시간 건조한 뒤 1g을 정밀히 취하여 온탕 

100mL를 넣어 가끔 흔들어 섞으면서 60~70℃에서 30분간 

가온한 다음 식히고 여과하였다. 여액 1.0mL를 취하여 물을 

넣어 정확히 10mL로 한 다음 흡광광도 측정법19)에 따라 스

캔하여 흡수스펙트럼의 패턴을 비교 관찰하였다. 

3) 헤스페리딘 정량
약전의 상법에 따라 헤스페리딘을 정량하였다. 즉, 이 약의 

가루 약 0.5 ｇ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 60 mL를 넣고 2 

시간 환류추출한 다음 여과한다. 잔류물에 메탄올 30 mL를 

넣어 같은 방법으로 조작한다. 여액을 모두 합하여 메탄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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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어 정확하게 100 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헤스페

리딘 표준품 약 20 mg을 정밀하게 달아 메탄올을 넣어 정확

하게 100 mL로 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10 

μL씩을 가지고 다음 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 그래프법에 따

라 시험하여 검액 및 표준액의 피크면적 AT 및 AS를 측정한

다.

S

T

A

A
 (mg) 양  표준품의헤스페리딘

(mg)  양  )의OH(C  헤스페리딘 153428

조작조건

검출기 : 자외부흡광광도계 (측정파장 280 nm)

칼  럼 : 안지름 4 ~ 6 mm, 길이 15 ~ 25 cm인 스테

인레스강관에 5 ~ 10 μm의 액체크로마토그래

프용옥타데실실릴실리카겔을 충전한다.

칼럼온도 : 상온

이동상 : 메탄올·물혼합액(40 : 60)

유  량 : 1.0 mL/분

4) 항산화효과 측정
1,1-Diphenyl-2-picrylhydrazy(DPPH) 자유기 소거능 

측정은 Blois법20)에 따라 Test sample을 메탄올에 희석시킨 

희석용액 0.2 mL에 4×10-4 M 1,1-Diphenyl-2 

-picrylhydrazy(DPPH :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용액 0.8 mL를 가하여 10초간 혼합하고, 상온에

서 10분간 방치 후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대조

군은 메탄올 0.2 mL에 DPPH용액 0.8 mL를 가한 후 상온

에서10분간 방치한 후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 것으로 

하였다.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1-
Sample absorbance

)×100
Control absorbance  

5) 초산신전반응 관찰실험
진통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Siegmund21) 등의 방법에 준하

여서 초산으로 유도한 ICR 마우스의 신전반응을 관찰하였다. 

즉, 생쥐 5 마리를 한 군으로 하여 검액 CP 와 OCP 각각 

200mg/kg 와 500mg/kg 씩 각각 경구투여하고 검액 최종 

투여 60분 후,  0.7% 초산을 복강에 주사 하고 10분에서 20

분 사이에 마우스의 신전행동(writhing syndrome) 의 횟수

를 측정하였으며 대조약물로는 Aminopyrine을 사용하였다

6) 소양행동 빈도 관찰실험
Compound 48/80 은 oligomeric 화합물로서 N-methyl 

-p-methoxy phenethyl- amine과 formaldehyde 의 중합

체로서 설치류의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을 분비시켜 혈관투과

성이 증대된다. 따라서 비만세포 탈과립의 현상으로 야기되는 

가려움증 발적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동물모델의 작성이 가능

하다. 소양행동 실험은 Sugimoto22) 등의 실험방법을 따랐다. 

웅성 BALB/c 마우스 5 마리를 한 군으로 하여 검액 CP 와 

OCP 각각 200mg/kg 와 500mg/kg 씩 각각 경구투여하고 

검액 최종 투여 60분 후, 관찰상자(22×22×24cm)에 10분간 

둔 다음 마우스의 등부위 털을 제거하여 compound 48/80을 

50㎍/㎕를 피하주사한 다음 즉시 관찰 상자에 한 마리씩 격

리 수용하여 무인조건에서 마우스의 소양행동을 캠코더

(SV-K80,samsung)로  등 부위를 뒷발로 긁는 행동을 녹화

한 뒤 그 횟수를 한시간에 걸쳐 측정한다.

7) 경피수동형아나필라시스 억제효과 
IgE가 관여하는 즉시형 과민반응을 검증하기 위해 Choo23) 

등의 실험법에 따랐다. 즉, ICR Mouse 등에 각각 saline 과 

anti-DNP IgE를 피하주사한 다음 48시간 뒤에 생쥐 5 마리

를 한 군으로 하여 검액 CP 와 OCP 각각 200mg/kg 와 

500mg/kg 씩 각각 경구투여하고 검액 최종 투여 60분 후, 

DNP-HSA 200㎍과 3% Evans Blue를 미정맥으로 투여한 

다음 30분 후 치사시킨 다음 피부를 절개한 후 1N KOH를 

함유한 0.6N acetone-인산용액으로 절개된 피부를 용해하여 

수욕상에서 익일 반응 시킨 다음 상등액을 취하여 620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8) Oxazolone 유도의 만성 귀부종억제효과 검색
만성 접촉성 피부염모델 작성을 위해 Oxazolone으로 감작

시킨 뒤 반복적인 피부에의 도포로 접촉성 피부염을 유도한 

뒤 mouse 의 귀두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진피 추출물의 만

성접촉성피부염 저해효과를 측정하였다. 실험은 Fujii24)의 방

법으로 실시하였다. ICR Mouse의 복부 털을 가위로 잘 제거 

시켜 피부를 노출시킨 다음 Oxazolone (1.5%) 100uL를 잘 

도포하여 감작시키고 7일이 지난 다음 mouse의 귀 두께를 

측정하고 추출물을 귀에 잘 도포한 다음 30분 지난 후에 다

시 acetone: olive oil(4:1)의 용액에 oxazolone을 1%로 용

해하여 도포하여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시켰다. 3 일 간격으로 

4 회 위와 같은 동일한 피부염 유도를 반복한 뒤 16 일차에 

귀 두께를 측정한 뒤 치사시켜 귀두께를 측정하여 실험개시 

7 일부터 16 일간의 귀부종을 측정하였다.  

9) 통계처리
실험결과는 mean±SD로 표시하였다. Control 값과 시료 

처치군과의 유의성은 Student-Newman-Keuls test 와 

ANOVA를 적용하여 p 값이 0.05미만 일때 통계적으로 유의

성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결 과

1. 진피의 물성에 관한 비교

흡수스펙트럼 패턴분석

陳皮저장기간에 따른 색도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상법

19) 에 따라 200nm에서 600nm 까지 스캔한 흡수스펙트럼 

profile 을 Fig. 1에 제시하였다. 자외부인 200nm에서 

400nm에서 전 구간 균일하게 묵은 진피의 흡광도가 진피보

다 낮음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280nm 피크를 나타내는 등 

흡광도의 패턴은 두 시료 모두 일정함을 알 수 있었다. 외견

상 저장기간에 따라 점차적으로 갈색으로 변화하여 진피는 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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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의 황적색을 띠던 것에 비해 묵은 진피에서는 흑갈색을 

띠었다. 이러한 외견상의 색상의 변화는 흡광도로도 차이를 

나타내었다. 

Fig. 1. UV-visible spectrum profiles of MeOH extract of Citri 
Pericarpium and Old-Citiri Pericarpium

헤스페리딘정량

저장기간에 따른 진피 메탄올 추출물을 지표물질인 헤스페

리딘의 함량변화를 관찰하였다. 진피와 묵은 진피 모두 7.23 

분대에서 헤스페리딘 피크를 나타내었으며 정량의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진피는 hesperidin 이 6.16%를 나타

내었으나 저장기간이 오래되어 갈색이 진한 진피에서는  

4.02% 를 나타내어 저장기간에 비례하게 감소됨을 알 수 있

었다. 이는 Hwang8) 등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Table 1. Hesperidin contests in Citri Pericarpium and Old-Citri 
Pericarpium.

Test sample
Content(%) IC50(㎍/㎖)

Hesperidin DPPH

Citri Pericarpium 6.16 173.8

Old-Citri Pericarpium 4.02 57.8  

항산화효과 

보관과정에서의 생물학적 활성의 변화를 검토하고자 진피

(CP)와 묵은 진피(OCP)의 80% 에탄올 추출물을 검체로 하여 

항산화활성을 비교평가 하여 Table 1에 제시하였다. 항산화 

활성의 지표로 안정한 프리라디칼인 DPPH 소거효과를 비교

하였다. 그 결과 진피와 묵은 진피의 각각의 IC50 이 173.8

㎍/㎖ 와  57.8㎍/㎖를 나타내어 묵은 진피의 활성산소 소거

능력이 3 배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2. 소양행동억제효과 비교

초산신전반응 억제 효과

진피(CP)와 묵은 진피(OCP)의 소양행동 억제효과가 진통

작용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구투여한지 

세 시간 후에 0.7% 초산용액을 복강에 주입하여 통증을 유발

하고 10분 뒤 10분간 신전반응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2에 제시하였다. 대조군의 경우 43.0±3.7회의 신전반

응을 나타내었으며 진피 추출물 200mg/kg투여군의 경우 

10.5±2.7회를 나타내어 75.6%의 억제율을 나타내었으며 묵

은 진피(OCP) 투여군의 경우 9.8±2.4회를 나타내어 대조군

에 비해 77.3% 저해하였다. 즉, 진피와 묵은 진피 모두 초산

으로 유도한 통증을 현저히 억제하였으나 상호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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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 Analgesic effect of 80% EtOH ext. of Citri Pericarpium(CP) 
and Old- Citri Pericarpium(OCP) on the writhing syndrome 
induced by 0.7% acetic acid in ICR mice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group (*P<0.05; **P<0.001).  Values represent 
means ± S.E. for five mice. 

  

Compound 48/80 으로 유도한 소양행동에 미치는 효과

진피(CP)와 묵은 진피(OCP)추출액을 각각 50mg/kg 와  

200mg/kg로 경구투여 하고 1시간 뒤에 가장 강력한 히스타

민 유리 촉진제 중 하나인 compound 48/80을 생쥐의 목덜

미에 피내주사한 후 한 시간동안 뒷발로 목덜미를 긁는 횟수

를 계수하여 비교하였다(Fig. 3). 대조군에서는 1시간에 230 

여회 소양행동을 보였으며 진피 200mg/kg 투여군에서는 이

를 51.3% 저해한 112±8.3회를 나타내었다. 한편 묵은진피 

200mg/kg 투여군에서는 111±7.5회를 나타내어 51.8%의 

저해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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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 Effect of CP and OCP on scratching behavior in BALB/c 
mice. Compound 48/80 at a dose of 50ìg/kg was injected 
intradermally into the shaved back skin of mice. Scratching 
behavior was observed for 60 min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group (*P<0.05; 
**P<0.001).  Values represent means ± S.E. for five mice. 

3. 비만세포탈과립작용

경피수동형아나필라시스 억제효과

실험동물로서 IgE에 의한 비만세포 탈과립 억제효과를 측

정하기 위해 수행한 경피 수동형 아나필라시스 억제효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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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서 꼬리정맥에 3% evans blue 용액을 주입하여 전신

에 색소를 분포시킨 후 진피와 묵은 진피 투여로 인해 IgE 

로 증가된 혈관투과성을 억제한 결과를 Fig. 4에 제시하였다. 

진피 투여군은 61.7% 저해한데 비해 묵은 진피 투여군의 경

우 혈관투과성을 68.0% 저해하였다. 이는 경피 수동형 아나

필라시스 억제 결과가 소양행동의 실험결과와 마찬가지로 즉

시형 과민반응에서 묵은 진피가 진피의 항알러지효과 보다 우

수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0

20

40

60

80

100

CP 50 CP 200 OCP 50 OCP 200 Azelastine 10 

In
hi

bi
tio

n(
%

)

Fig.4. Inhibitory effect of CP and OCP on PCA reaction. 
Values represent means ± S.E. for five mice. The male ICR mice 
were injected intradermally with 10μg of anti-DNP IgE into each 
of two dorsal skin sites that have shaved earlier. Forty-eight 
hours later each mouse received an injection of 200μl of 3% 
Evans blue PBS containing 200μg of DNP-HSA via the tail vein. 
Test compounds were administration 3h prior to the DNP-HSA 
injection. Thirty minutes later, the mice were sacrificed and their 
dorsal skins removed. After extraction with 1ml of 1.0N KOH and 
4ml of a mixture of acetone and 0.6N phosphoric acid(13:5), the 
amount of dye was determined colorimetrically(the absorbance at 
620nm).

4. 접촉성피부염억제효과

Oxazolone 으로 유도한 만성접촉성 피부염에 대한 효과

1.5% oxazolone 으로 감작시킨 일주일 후부터 매 3일간 

1% oxazolone으로 만성접촉성 피부염을 유도하고 0.05% 및 

0.1%의 진피와 묵은진피 80% 에탄올 추출물(CP,OCP)을 피

부에 도포하여 얻은 진피와 묵은 진피 추출물의 만성접촉성 

피부염 억제효과를 관찰하였다(Fig. 5.). 묵은 진피는 진피와

는 달리 저농도에서 귀부종 저해율이 높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즉 진피와 묵은 진피 0.05% 처리군의 경우 16일째 귀 

두께 증가분이  0.39mm 로 동일하게 21%의 저해율을 나타

내지만 고농도인 0.1% 처리군의 경우 진피는 용량 의존적으

로 귀부종을 30% 저해하지만 묵은 진피의 경우 16% 저해하

는 현상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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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 Effects of on the ear thickness of ICR mice induced by 
oxazolone. ●, oxazolone alone treated control; ○, vehicle alone 
(normal) control; △, 0.05% Citri Pericarpium (CP); ▲, 0.1% CP; 
□, 0.05% Old-Citri Pericarpium(OCP) ; ■, 0.1%OCP ; , 0.1% 
betamethasone. Values represent means ± S.E.D. for six mice.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group (*P<0.05; **P<0.001)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normal control group (#P<0.05; 
##P<0.001).

실험 종료 후 생쥐의 귀 피부를 박리한 후 H&E 염색법을 

이용하여 피부 조직을 분석한 결과, Normal군은 epidermis, 

dermis, baseline이 ×100에서 관찰되었고, Oxazolone 으로 

피부염을 유발한 Control군은 epidermis가 dermis쪽으로 두

껍게 내려가 현저하게 확장된 피부손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

아 발진이 많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백혈구의 침

윤도 관찰되었다. Oxazolone 으로 피부염을 유발한 후 진피

를 처리한 군(E)은 Control군(B)에 비해 epidermis의 두께도 

현저히 줄었고, 부종이 많이 사라진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 6).

Fig.6. Histopathological pictures of ICR mouse ears after repeated 
application of oxazolone with or without  Citri Pericarpium (CP) 
and Old - Citri Percarpium (OCP). Mouse ears were excised 72hr 
after the last application of oxazolone and stained with 
hematoxylin-eosin. As a negative control, mouse were only 
sensitized with 1.5% Oxazolone to abdomen followed by no 
application to the ear (A). 1% Oxazolone was applied to both 
sides of the ear every 3 days starting after a 7th day sensitizing 
period, and vehicle (ethanol) (B), 0.1% Betamethasone (C), 0.05% 
CP (D), 0.1% CP (E), 0.05% OCP (F) or 0.1% OCP(G) was 
applied to the ear 30 min before and 3 hr after each application 
of oxazolone. then mouse ears were excised and fixed in 
10%-buffered formalin solution, embedded in paraffin by standard 
method, cut into 5-μm sections, stained with hematoxylin- eosin, 
and then assessed under light microscopy. Closed triangle Epi ; 
Epidermis, Der; Dermis 
oori. 2000 ; 17-9.

고 찰

진피는 본초학적인 측면에서 ‘六陳八新藥’ 가운데 육진

약(六陳藥)에 속하는 약재로 오래 묵힐수록 좋은 약재로 알려

져 있다7). 이는 陳皮가 오래될수록 품질이 좋다는 것은 보관

과정에서 백색의 진피의 내피(內皮)가 점차적으로 감소되어 

상대적으로 외피(外皮)의 비율이 증가된 것에 기인 한 것으로 

여겨진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진피는 대략 1~3년 정도 보관

된 약재이나 간혹 약재창고 정리과정에서 재고파악이 안되어 

잊고 있던 진피가 시중에 유통되기도 하는 데 이를 묵은 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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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의미로 ‘묵진피’로 판매되며 일반 진피의 가격의 

2~3배에 거래되고 있다. 이번 실험에도 한약재도매상 창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묵은 진피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陳皮는 값이 저렴하고 저장을 오래해도 문제시 되

지 않기 때문에 한약재 도매상에서는 관례적으로 미리 구입하

여 창고에서 저장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보관기간이 길어

질수록 대한약전에서 정한 지표물질의 함량을 기준으로 보면 

부적합한 약재로 판정되게 된다. 이는 陳皮를 오래저장하면 

좋다는 전통적인 관능적 품질기준과 이화학적인 기준이 배치

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착안하여 진피의 저장기간에 따른 

항알러지 활성을 비교하였다. 이번 실험결과에서 저장기간이 

오래된 진피는 일반적으로 상용하는 진피에 비해 hesperidin

은 35% 감소하였으나 추출물에서의 DPPH 소거능, 즉 항산

화력은 3배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진피는 오래될수록 보관과

정에서 진피의 흰 속이 감소되는데 이에 따라 항산화력도 증

가하고 결과적으로 이를 경구로 투여할 경우 소양행동억제작

용, 진통작용, 비만세포 탈과립작용 이 증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전통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

이 진피가 오래될수록 효과가 좋다고 하는 것은 정유성분에 

의한 소화기능 촉진이 아니라 염증매개성 질환의 증상을 개선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진피의 성분과 그 항알레르기 작용에 

대해서 Park25) 등은 hesperidin을 경구 투여시 flavanone 

glycoside인 hesperetin 이 생쥐의 경피수동형 아나필라시스

(PCA: Passive Cutaneous Anaphylaxis)를 억제시키나, 이

를 복강내로 직접 투여할때는 경피수동형 아나필라시스를 전

혀 억제시키지 못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즉, 진피의 주성분

으로 알려진 hesperidin 은 사람의 장내세균에 의해 대사가 

되면 비당체인 hesperetin 으로 생물전환 되게 된다. 이는 

흰 쥐에 hesperidin을 경구투여하게 되면 소변으로 

hesperetin 으로 배설되는 것과 일치하는데 hesperidin 과 

그 비당체인 hesperetin의 항알러지 효능을 비교한 결과 배

당체는 IgE에 의한 비만세포인  RBL-2H3 세포의 

histamine 방출을 저해하지 못하였으나 비당체인 hesperetin

은 강력히 저해하였으며 in vivo 실험인 경피수동형 아나필라

시스도 강력히 저해하여 그 억제력이 임상에서 상용하고 실험

에서 양성대조군으로 사용하는 azelastine의 효능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되어지고 있다17,26). 이러한 측면에서는 진피의 항

알러지효과는 전구체인 hesperidin에 의한 효과라기보다는 

장내세균에 의한 대사로 비당체로 전환되어진 hesperetin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힌바 있다. 따라서 위의 실험결과

에 비춰보면 묵은진피의 PCA 억제효과가 높게 나왔으므로 

이는 진피가 오래되면서 진피 내의 hesperidin 이 

hesperetin 으로 분해되어서 생긴 결과가 아닐까 유추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아토피 피부염은 전 세계적으로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다. 주로 유,소아기에 발생빈도가 높으며 만성적으로 재발

되어 각질형성세포에서 염증을 유도하는 사이토카인의 분비로 

인해 증상이 악화된다. 발생원인으로는 주로 유전적인 소인과 

백혈구의 이상 또한 환경, 스트레스, 기후변화 등이 아토피성

피부염이 악화27)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아토피성 피부염의 

주증상은 피부건조증과 소양증으로 나뉘는데 이것들은 각질층

의 장벽기능이 손상되어 외부의 자극물질이나 항원에 쉽게 반

응하는 면역학적 이상반응이 증상 발현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28). 아토피 피부염은 주로 전신적 면역 반응의 불균

형에 의한 발생으로 보며, 혈액 내 IgE 의 농도가 증가되고 

호산구증이 나타나는 것이 알레르기성 질환의 초기 증상이다. 

아토피 피부염환자에서는 수분증발이 증가되어서 항원의 침투

가 용이해지므로 피부의 과민 반응이 더욱 심화되게 되어 세

라마이드에 결합하는 메트릭스 구조 단백질에 의해 형성되는 

피부장벽을 약화시키게 되므로 감염과 염증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게 된다29).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를 위하여 자극을 일

으키는 항원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특이적 

항원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습제 사용 외에 일반적으로 피부상재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항생제 투여 및 국소적으로는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

하는데 장기간 사용시 안전성이 문제된다. T cell의 세포활성

을 억제하는 FK506과 같은 칼시누린 저해제가 개발됨으로써 

초기 사용으로 스테로이드의 용량을 줄이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30), 역시 장기간 사용에 대한 안전

성 확보가 된 것은 아니다. 이에 한약자원에서 아토피성 피부

염 치료제 개발을 위해 한약재의 항알러지 활성을 검색하는 

과정 중 陳皮의 항알러지작용을 확인한 뒤 전통적으로 임상에

서 陳皮를 채취 이후에 바로 약재로 이용하지 않고 2~3년 

묵힌 것을 사용하는데 착안하여 저장기간과 항알러지 활성과

의 상관성을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한편, 한약재는 약용부위, 

저장기간 동안의 온도, 습도 및 한약재의 온도, 습도, 공기, 

빛 등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약효의 저하가 발생하므

로 약재의 보관관리가 약효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한약재 저장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성분변화를 측정한 측면만 

강조되어왔다. 저장 한약재의 성분변화에 관한 연구는 60일간 

저장온도에 따른 당귀의 함량변화 연구31) 보관조건에 따른 인

삼의 유리당 조성변화32) 등과 같은 연구가 행해져 왔다. 한

편, 전통적으로 본초학에서 한약재 보관에 대한 언급은 ‘六

陳八新藥’ 이라는 원칙으로 소개된다. 이번 실험에 사용한 

진피와 마찬가지로 같은 六陳藥인 지실도 지표성분인 

poncirin 의 함량은 12개월이 경과함에 따라 꾸준히 감소하

는 경향을 나타낸다33)고 하였다. 六陳藥으로 분류되지는 않지

만 관행적으로 3년씩 묵혀서 판매하는 강화쑥(싸주아리쑥)에 

대한 보관시간에 따른 경시적인 변화도 보고된 바 있다. 즉, 

공기와의 접촉이 많으며 저장온도가 높고 저장기간이 길수록 

정유의 휘발성 성분의 총 함량이 유의적으로 감소됨을 보고한 

바 있다34).

 陳皮의 藥能은 크게 理氣健胃, 燥濕化痰로 볼 수 있는데 

理氣健胃의 목적 일 때는 橘白을 그대로 붙어있는 채로 사용

하고 燥濕化痰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열매 껍질에서 橘白

을 제거한 다음에 사용 한다7)고 알려져 있다. 아토피 피부염

과 관련하여 한의학적인 病因病機에 대해서 小兒衛生總微論에

서는 風濕熱邪와의 관계를 언급하였으며 中醫臨床大典에서는 

급성기에서는 주로 風,濕,熱의 挾感의 양상에 따라 증상이 발

현되다고 하였다3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급성기 아토피성 

피부염의 증상을 濕熱이라고 보면 이러한 증상의 개선을 위해 

陳皮를 사용할때는 저장기간이 오래될수록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아토피성 피부염중에서도 만성모델에 해당되

는 Oxazolone 유도의 피부염 동물모델에서는 묵은 진피의 

추출물의 피부염억제효과가 진피추출물의 억제 효과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해주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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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陳皮와 묵은 陳皮의 에탄올 추출물로서 알

러지 동물모델을 이용하여 陳皮의 저장기간에 따른 항 알러지 

효과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저장기간이 오래될수록 hesperidin은 감소하지만 추출물

에서의 항산화력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2. 진피는 오래될수록 보관과정에서 진피의 흰 속이 감소되면

서 경구로 투여시 소양행동억제작용, 진통작용, 비만세포 

탈과립작용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저장기간이 오래될수록 진피의 효과가 좋다고 전해지는 것

은 진피의 정유성분에 의한 소화기능 촉진이 아니라 소염

작용에 의한 염증매개성 질환의 증상을 개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六陳八新藥’ 에 속하는 陳皮는 오래될수록 理氣작용 

보다 化濕작용이 강해진다고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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